
 

‘인생이모작포럼 성과물’ 부산 장노년 구직플랫폼 구축
본지 주도 포럼·기획시리즈 일환, 기업 연계 경비·보안 취업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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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100세 시대’를 맞아 국제신문 주도로 ‘인생이모작포럼 : 한 번 더 현역’이 창립돼 시민에게 인생 이모작의 해

법을 제시하고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(국제신문 지난해 11월 22일 자 1면 등 보도·국제신문 연중 기획 시리즈)

하고 있는 가운데 가시적인 성과물이 나왔다. 인생이모작을 원하는 장노년 구직자와 이들의 풍부한 경험을 활

용하려는 기업을 연계하는 온라인 플랫폼이 구축된 것이다.

부산시장노년일자리지원센터는 지역 최초로 장노년 경비·보안 전문인력이 구인 정보를 확인하고 입사 지원을

할 수 있는 원스톱 특화 플랫폼을 출시했다고 26일 밝혔다. 이 플랫폼은 구직을 희망하는 장노년과 구인을 원

하는 기업에 맞춤형 정보를 제공해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돕는 시스템이다.

경비·보안 관련 일을 하고자 하는 장노년은 유료직업소개소를 통해 취업하거나 지역 복지기관에서 취업 정보

를 얻는 경우가 대부분이다. 이 때문에 장노년층은 취업을 위해 수수료를 지급해야 하고, 풍부하고 다양한 취

업 정보를 얻기 어려운 실정이다. 그러나 플랫폼 구축으로 이 같은 애로사항이 대거 해소될 것으로 기대를 모

은다.

플랫폼은 지역의 우수한 경비·보안 업체에 대한 세부 분석 자료와 취업 정보를 장노년 구직자에게 제공한다.

업체는 연령별 지역별 경력별 인재 정보를 얻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이들을 채용할 수 있다.

플랫폼 활성화를 위해 부산시장노년일자리지원센터는 지난 19일 한국경비협회 부산울산경남지회와 업무협

약을 체결한 데 이어 지난 23일 부산지역 20여 곳의 경비·보안 기업과도 협약을 맺었다. 한국경비협회 부울경

지회는 부산지역 60세 이상 일반 경비원 교육생에게 교육비의 30%를 지원하기로 했고, 기업들은 맞춤형 장노

년 인재를 적극적으로 고용하기로 했다. 협약에는 목평인력개발 비앤에이서비스 비앤비서비스 미창티에스 세

호종합관리 등 부산의 다양한 경비·보안기업이 참여했다.

변재우 부산시장노년일자리지원센터장은 “전문인력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매칭을 통해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

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다. 인생이모작을 원하는 장노년 구직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

다”고 말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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